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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술로 상처 치유한 루이스 부르주아…국제갤러리 개인전

Page 1 of 3

△루이스 부르주아 'TURNING INWARDS SET #4 (THE SMELL OF EUCALYPTUS (#1))' [국제갤러리 제공. 재판매 및 DB 금지]

거대한 거미 모양 청동 조각으로 유명한 프랑스 태생 미국작가 루이스 부르주아(1911∼2010)는 평생 예

술적 실험과 도전을 계속해 초현실주의, 모더니즘 등 주류 미술사조를 넘은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일궈

냈다.

70여 년에 걸쳐 조각가로 가장 왕성히 활동했지만 그는 조각 외에도 설치, 퍼포먼스, 드로잉, 회화, 판화

등 다양한 매체로 작업했다.

서울 종로구 소격동 국제갤러리에서 16일 개막한 루이스 부르주아 개인전 '유칼립투스의 향기'는 작가

의 후기 평면 작품 중심으로 구성됐다.

전시의 주축인 '내면으로'는 부르주아가 생애 마지막 10여 년간 작업한 종이 작품군으로, 39점의 대형

동판화로 이뤄졌다.

낙엽과 잎사귀, 씨앗 등 식물이나 신체 장기를 연상시키는 이미지, 눈이 수십 개 이상 달린 인물 형상 등

이 보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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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체가 명확하지 않아 초현실적 풍경으로도 읽히는 작품은 작가의 내면과 외부 세계, 구상과 추상을 넘

나든다. 때로는 동양화적 감성이 느껴질 만큼 특정 장르로 규정할 수 없는 고유성을 보여준다.

유칼립투스는 작가에게 미술의 치유 기능을 은유하는 재료다. 1920년대 후반 병든 어머니를 간호하던

시절 약용으로 사용하던 유칼립투스에서 부르주아는 어머니와의 관계를 떠올린다. 작가는 작업실 정화

를 위해 유칼립투스를 태우기도 했다. 유칼립투스는 결국 작가에게 모성과 치유를 의미한다.

부르주아는 어린 시절 아버지가 어머니를 배신하고 자신의 가정교사와 불륜을 저지르면서 큰 충격을 받

은 것으로 알려졌다. 아버지를 향한 분노와 어머니에 대한 연민,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부르

주아의 예술적 원동력이 됐다.

그는 작품으로 증오와 분노를 표출했고, 그 과정을 통해 상처를 치유했다. 루이스 부르주아에게는 삶과

예술이 둘이 아니었다.

60세 가까이 무명 시절을 보내다 1970년대 들어서야 주목받은 작가는 1982년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뉴

욕현대미술관(MoMA)에서 회고전을 여는 등 큰 명성을 얻었고, 1999년 베네치아비엔날레에서 황금사자

상의 영예를 안았다.

총 54점을 선보이는 이번 전시는 판화와 함께 조각 작품을 선별해 소개한다. 다음 달 30일까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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△루이스 부르주아 'TURNING INWARDS SET #4 (SWELLING)' [국제갤러리 제공. 재판매 및 DB 금지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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